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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기자] 밸런타인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의 메시지를 담아 초

콜릿을 전달하는 밸런타인데이,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2월의 시작부터 들뜬다. 




최근 밸런타인데이 준비는 단지 수제 초콜릿이나 선물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인 만큼 고백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

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이에 치아 성형이 자신의 인상을 개선하고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관심을 받

고 있다. 삐뚤빼뚤한 치아나 누런 이는 좋은 인상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 이와 함께 새 학기를 준비

하는 시즌과 맞물려, 새내기 대학생들을 위한 입학 선물로도 치아 성형은 활용되고 있다.  


▲ 치아 성형으로 밝은 얼굴 만들기


교정은 치아 교열을 바르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올세라믹은 인공치아를 이용한 치아

성형의 한 부분이다.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앞니다. 올세라믹은 치아가 파손

되거나 심하게 불규칙한 치열 혹은 덧니 등을 가지고 있을 때 7~10일 정도의 기간을 통해 앞니의

가지런한 치열을 완성시킨다. 


치의학 박사 김준헌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은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 등은 짧은 기간 내에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기 위해 발전된 시술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정치료만큼의 효과를 가질 순 없

다”며 “최근에는 교정 장치나 철사 없이도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진행하는 투명교정 등이 개발

되어 6~9주 정도의 기간만 투자해도 높은 교정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치열은 고른데 누런 이 때문에… 


치아미백은 크게 집에서 하는 자가 미백과 전문의를 통한 미백치료가 있다. 


자가 미백의 경우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백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누런 이를 만드

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음료수가 치아 변색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커피와 홍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검정색 색소를

가지고 있기에 치아 변색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또 와인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치아의 에나멜을 벗

기는 작용을 해 치아착색을 일으키기 때문에 잦은 음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스케일링과 함께하는 미백치료다. 1차적인 변색 요인인 치석이나 플

라그, 치태를 제거한 후, 레이저나 플라즈마 장비를 이용한 미백기로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바꿔주

는 것이다.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시술 기간이 짧다는 것도 장점이다. 1day 화이트닝이나 3day 화이트닝 등 최

근 개발된 단기 미백 시술은 특수 광선을 통해 하루 3회 20분 정도면 치료가 이루어져 바쁜 직장인

이나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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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연령별 '짝 찾기' 노하우 


▶ 훈남 VS 끼남, 광고 대세는 누구? 


▶ 겨울 성수기, 실속있는 동남아 여행 


▶ 황정음, 캣우먼 변신 “어디 파티 가나요?” 


▶ 눈길 운전 수칙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만이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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